
 

 
“A polished and provocative call for activists to be as scientifically minded as they believe they are.”  

- ​John deFore, The Hollywood Reporter 
 

Amidst a brutally polarizing debate marked by passion, suspicion and confusion, ​FOOD EVOLUTION​, from 
Academy Award®-nominated director Scott Hamilton Kennedy (The Garden, Fame High, OT: Our Town), explores 

the controversy surrounding GMOs and food. Traveling from Hawaiian papaya groves to banana farms in 
Uganda to the cornfields of Iowa, the film, narrated by esteemed science communicator ​Neil deGrasse Tyson​, 

wrestles with the emotions and the science driving one of the most heated arguments of our time. 
 

In the GMO debate, both pro- and anti- camps claim science is on their side. Who’s right? 
 

Have a first look at ​FOOD EVOLUTION​ trailer ​bit.ly/FoodEvoFilm 
 

FOOD EVOLUTION​ Opens in New York on June 23​rd​ we would love your involvement! 
● E-blasts to your networks and members – Spread the word! 
● Social posts that bring awareness to the film in your area – Remember to #foodevolution 
● Group tickets - we can offer a special group rate. Bring your community! 
● Organize an event around the film release in your city 
● Include the release in your calendar and newsletters 

 
Additional details: 
Opens in New York​ on ​June 23​rd​ at Village East 
Opens in Los Angeles​ on ​June 30​th​ at ​– then in select cities! 
 

If you’re interested in getting involved with ​FOOD EVOLUTION​,  
please contact Trish: ​Trish@abramorama.com​ or (914) 741-1818.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www.foodevolutionmovie.com 

@FoodEvoMovie  /FoodEvoMovie 
 

http://bit.ly/FoodEvoFilm
mailto:Trish@abramorama.com


[이철호 복지 칼럼] 美학회에서 상영된 영화 ‘식량의 진화’

  

기사입력 2017.08.07 09:31:53 | 최종수정 2017.08.07 09:31:53 |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 명예교수) | babsigy@cnbnews.com   
   

(CNB저널 =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 명예교수)) 6월 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국식품공학회(IFT) 연차총회에서 ‘식량의 진화 
(Food Evolution)’가 상영되었다. 전 세계에서 3만여 명의 식품과학자와 식품
엑스포 관계자들이 모이는 거대 학회에서 생명공학 신품종(GMO)의 진실을 말
하는 영화가 전체회의실에서 상영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미국 사회
에서도 GMO에 대한 논란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이 영화는 오스카상 후보로 
올랐던 스캇 해밀턴 케네디(Scott Hamilton Kennedy) 감독이 제작한 것으로 

GMO 반대 운동가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3일 미국 영화가에서 개봉되었다.

영화 ‘식량의 진화’는 GMO 반대자들의 구호와 시위를 광범위하게 보여주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소개한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따라 하와이에서 파인애플 역병을 견딜 수 있는 GM 
종자 사용을 불허한 사례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바나나 역병을 막을 수 있는 신품종을 허가하
지 않아 초토화된 농장들을 보여준다. 하와이는 파인애플 역병으로 과실 통조림 산업이 붕괴되는 
것을 보고 최근 생명공학 신품종 재배를 허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우간다는 그들의 주식인 바
나나 밭이 역병으로 황폐화되어 아직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영화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매스컴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육종가들과 과학자들의 진솔하고 
책임 있는 말을 전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항암제 개발을 위해 생후 1년 후에는 암이 저절로 발생
하도록 만든 실험쥐를 사용하여 GM사료를 먹이고 암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프랑스 세라리니의 
가짜연구 등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잘못된 실험으로 GMO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던 사례들에 대해 설득력 있게 해명하고 있다. GMO 반대운동을 하다가 그들의 비과학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에 회의를 가져 영국 옥스퍼드 농민대회에서 공개 사과를 하고 농업생명공학 전
도사로 변신한 환경운동가 마크 라이너스의 충고와 조언을 적절하게 담고 있다. 뉴욕에서 개최된 
GMO 찬반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기 전에 청중들의 GMO 찬성, 반대, 모르겠음이 30:30:30으로 조
사되었으나 토론 후에 찬성과 반대가 60:30으로 바뀐 현장 역시 소개했다. 

포브스 오피니언(Forbes Opinion)에 이 영화에 대한 칼럼을 쓴 케빈 세나파시(Kevin 
Senapathy)는 작년 11월에 이 영화 시사회를 뉴욕에서 개최했는데 시사회를 시작하기 전에 
‘GMO의 안전성과 환경 영향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70여 명이 손을 들었
는데, 시사회가 끝난 후 같은 질문에 대해 단 2명만이 손을 들었다고 전한다. 그는 이런 영화가 
GMO 반대운동을 하는 극렬분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으나 정확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합



리적인 판단을 하기 원하는 많은 대중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 영화 ‘식량의 진화’ 포스터 

그동안 반GMO 단체들은 미국 유기농협회가 만든 ‘유전자 룰렛’이란 영화를 가지고 우리 국민을 
GMO 공포에 시달리게 했다. 그로 인해 GMO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사회에 만연했고 GM식품 
완전표시제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다. 심지어 농촌진흥청 앞에서 농업생명공학 연구를 중
단하라는 시위까지 일어나는 상황이 되었다.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관리를 통해 허가되고 유통되
는 GM식품은 안전하며, 완전표시제는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해 먹는 우리나라에서는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득보다 실이 크다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 전 세계가 미래 식량 
생산를 위해 생명공학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명공학연구를 포기하면 농업 후진
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도 여론과 정치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화 ‘식량의 
진화’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확신한다. 하루속히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화
가 개봉되어 국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바란다. 

(정리 = 최영태 기자) 
 
 


